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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사사말말  ●●

<우리나라 직업성 암 실태와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위

해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노동, 시민사회와 

산재 유가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함께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산재를 줄일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올해 1월 통과 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발판은 마련했지만, 앞

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로 하루 평균 6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한 해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하

며, 10만 명이 넘는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눈에 보이는 위험이라

면, 직업성 암을 비롯한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은 조용한 학살이나 다름이 없습

니다. 세계 평균으로 사고 산재 사망은 14% 수준인데 질병 산재 사망은 87%로 질

병 사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2018, ILO). 유럽의 경우 95% 이상이 질병 사망이

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산재 사망 사고의 2배에 육박하는 질병 사

망 사고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대책 마련에는 아직도 더딘 걸음입니다. 삼

성 백혈병 문제, 포스코 직업성 암과 인근 주민 집단 질환 발생, 안양 연현마을과 

익산 장점마을 등의 집단 환경성 암 등 산적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가운데서 해

당 기업의 투명한 자료 공개와 역학조사를 비롯한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 직업성 암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으로 직업성 암에 대한 승인율은 점

차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암 발생 실태를 제대로 드러내고 조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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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겪는 불이익에 대한 불안으로, 지역 주민들은 대기업이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공유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직업성 암 실태를 공론화하고 향후 직업성 암 환

자를 찾기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도 국회에서 직업성 앞 보상 및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한 

개선방안들이 법과 제도로 마련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시는 노웅래 의원님과 정춘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직업

성·환경성암환장찾기119에게 고맙습니다. 발제와 토론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주

시는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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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사사말말  ●●

안녕하십니까. 

마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입니다.

<우리나라 직업성암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은미 의원님과 정춘숙 의원님,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 관

계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의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

정되었습니다.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이미 알려진 사실만으로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

가 인정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제철산업은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

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포스코의 폐암산재 신청은 최근 20년간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유는 포스코의 폐쇄적인 기업문화와 배타적인 노무관리로 인해 노동자들이 그동안 

산재신청을 엄두도 못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포스코가 산재 은폐를 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암에 걸린 이유가 근무환경이 아닌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의 탓이 크다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 주장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업무성 질환으로 인한 집단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살인기업’일 

뿐입니다. 안전을 지키지 않는 악덕살인기업과 경영진에 대해서 확실한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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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정말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나

라 직업성암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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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사사말말  ●●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나라 직업성암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

최에 함께 해주신 노웅래·강은미 의원님과 직업성·환경성암

환자찾기119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님, 윤진하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가운데 1위를 37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고려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직업성

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전체 암 환자 가운데 직업성암 

환자의 기여분율을 약 4%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기준 국

내 직업성암 환자의 수를 추산하면, 약 9,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에는 205건의 사례만이 직업성암으로 인정되

었습니다. 205와 9,800은 차이가 크지요. 지금까지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직업성암 

환자가 얼마나 더 많이 계실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직업성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환기, 그리고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직업성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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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님의 제안처럼, 병원 암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직

업 이력과 환경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에 공유하여 작업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직업성암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직업성암 문제에 대

한 관심이 환기되고, 다양한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토론회에

서 논의된 방안이 정책화되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제자, 토론자께서 주시는 귀한 의견을 바탕으로 직업성암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

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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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프로로그그램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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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김정정봉봉  금금속속노노조조  동동부부지지역역지지회회  종종로로  주주얼얼리리  분분회회장장))

◦◦  발발표표44  ((1100분분))  ::  반반도도체체  노노동동자자  산산재재인인정정투투쟁쟁과과  직직업업성성암암  개개선선방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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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철철소소,,  33DD  프프린린터터  직직업업성성  암암  실실태태와와  개개선선방방안안  토토론론문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공인노무사)

□□  포포스스코코  직직업업성성  암암  실실태태

- 산재현황 : (자료출처 근로복지공단)

- 진료현황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

  2010∼2020.11월 포스코 직업성 암 산재현황

 (단위: 건)

구분 ’10 ’11 ’1� ’1� ’1
 ’1� ’1� ’1� ’1� ’1� ’�0�11

총계

신청 - - - - - 1 - 2 2 - 1

승인 - - - - - - - 2 1 - -

포항

제철소

신청 - - - - - 1 - 2 1 - -

승인 - - - - - - - 2 1 - -

광양

제철소

신청 - - - - - - - - 1 - 1

승인 - - - - - - - - - - -

   ※ 공단 최초 1회차 결재건, 직업병 대분류 기준, 아래 관리번호에 해당하는 자료

    - ㈜포스코 포항제철소: 506-81-00017-0

    - ㈜포스코 광양제철소: 416-85-01410-0

구분
진료실인원(명)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백혈병 5 4 5 3 4 6 5 5 7 3

폐암 7 9 13 13 10 15 21 14 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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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스스코코  직직업업성성암암이이  드드러러나나지지  않않았았던던  이이유유  ((매매일일노노동동뉴뉴스스  기기고고문문  중중))

1. 산재 신청에 대한 배제와 폐쇄적이고 억압적 노무관리문화다. 

애초부터 군사적 노무관리문화가 포스코를 지배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 노동자

의 직업병이나 산재 신청은 배제됐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투쟁은 없었다. 

퇴직 후에도 관리되는 기업문화와 폐쇄적 지역주의 특권으로 인해 퇴직한 노동자들은 자신

의 직업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나마 노조가 출범하고 포스코 직업병 문제가 집중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오랜 세월 지속한 포스코의 배타적 노무관

리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직업병을 인식하거나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포스코 공정 대부분은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 코크스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석탄을 취급

하는 공정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인해 폐암과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유발될 수 있

다. 화성공장이라 불리는 코크스 오픈 공정에서는 코크스오픈배출물질(COE)과 다핵방향족

탄화수소(PAHs)로 인해 폐암·백혈병·신장암·방광암·전립선암이 발생할 수 있다. 석면 및 석

면포 사용으로 인해 폐암·후두암·악성중피종 등이 발생한다. 그 밖에 6가 크롬·니켈·비소·전

리방사선 등도 방출된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퇴사할 때까지 자신이 종사하

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무엇인지 그 어떤 교육도 받지 못했다.

​3. 포스코는 직업성 암 산재를 적극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했다. 

최근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사건에서 포스코는 사업주 의견을 통해 분진 노출기준(5mg/㎥) 

미만인 세제곱미터당 0.0445~2.662밀리그램에 불과해 안전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1994~2001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제시했다. 발암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이 중 일부만 제출했다. 그런데 노출기준 미만이라도 안전한 것이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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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포스스코코의의  산산재재신신청청에에  대대한한  대대응응  사사례례  ((11  ::  특특발발성성폐폐섬섬유유화화증증  사사건건))

□□  포포스스코코의의  산산재재신신청청에에  대대한한  대대응응  사사례례  ((22  ::  폐폐암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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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DD프프린린터터의의  학학교교현현장장  사사용용실실태태  ((강강민민정정의의원원실실  보보도도자자료료  22002200..99..1100..))

□□  33DD프프린린터터에에서서  방방출출되되는는  유유해해물물질질

§ 2014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3D프린터 보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222
개(보급률 43.45%)의 초·중·고교에서 18,324대의 3D프린터를 보유 중임. 그중 전국 
1,184개 초·중·고교(9.85%)에서는 유해성이 지적된 ABS를 프린팅 소재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밝혀짐.

§ 여러 선행연구에서 인체 유해성이 지적되고, 앞선 7월 희소 암인 ‘육종’ 확진을 받았
던 3D프린터 사용 교사가 결국 사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3D프린팅 안전에 대
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에서는 6년여 동안 사용 시 안전관리는 물론이
고 기초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아 왔음.

§ 의원실의 꾸준한 문제 제기 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초중으로 ‘3D프린팅 안
전 매뉴얼’을 완성하여 학교 현장에 배포하겠다고 밝힘.

연구 발생유기화합물

3D 프린터 사용자에 

대한 초미세입자 노출

평가, 2018

에탄올, 아세톤, 이소프로필 알코올,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메틸이소

부틸케톤, n-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벤젠, 헵탄, 스틸렌, 사이클로헥사논 

등

Aleksandr B. 

Stefaniak, 2017

아세트알데하이드, 에탄올, 아세톤니트릴,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n-헥산, chloroform,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스틸렌 등

Patrick Steinle, 2016

ABS 소재의 성분구성은 스틸렌 49%, 에틸벤젠 9%, 사이클로로헥사

논 8%, MMA 3%, n-부탄올 2%, 기타 29 %, PLA 소재의 성분구성

은 Methylmethacrylate(MMA) 37%, n-부탄올 13%, 시클로헥사논 

9%, 기타 41%

김유나, 2015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isovaleraldehyde, 프탈레이트류

Parham Azimi, 2015
ABS 소재에 스틸렌, 에틸벤젠, 헥사놀 등의 물질이 검출되었고, PLA 

소재에서는 Lactide가 acetic acid 등 검출

미국 NIOSH의 HHE 

보고서, 2017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톤, 벤젠, diacetyl, 2,3-pentanedione,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methyl methacrylate(MMA), methylene 

chloride, 톨루엔, 크실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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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BBSS11  ‘‘생생로로병병사사의의  비비밀밀’’  PPLLAA와와  AABBSS  필필라라멘멘트트  방방송송((22002200..  1100..  1144..))

□□  사사안안의의  시시사사점점  및및  개개선선방방안안

11..  사사전전  정정보보의의  제제공공의의  절절차차와와  방방법법  ;;  유유해해물물질질,,  직직업업병병  대대한한  노노동동자자의의  알알  권권리리  보보호호  

22..  산산업업안안전전보보건건법법상상  교교육육내내용용의의  구구체체화화  필필요요  ;;  시시행행규규칙칙  별별표표  55의의  개개정정

((현현재재))

PPLLAA

AABBSS

△ 포스코 : 발암물질 노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었지만 구체적인 발암물질 및 직

업병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전무한 점

△ 3D 프린터 : 학교나 교육부 등 정부에서 3D 프린터 사용 및 교육을 장려하면

서도 3D 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나 안내를 하지 않은 점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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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정정안안))

33..  작작업업환환경경측측정정결결과과에에  대대한한  노노동동자자의의  열열람람  요요구구권권  보보장장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산안법으로 보장 필요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내용 (추가사항)

○ 사업장 유해물질 및 유해물질병 발생 가능한 질병에 대한 교육

○ 사업장 직업병 산재 및 산재발생원인 및 예방에 대한 교육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암 등 직업병 및 산재청구절차에 대한 교육

제40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알림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결과

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3.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4. 그밖에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②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

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법 제35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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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과과로로한한  산산재재입입증증책책임임방방안안  개개선선  ::  공공무무원원재재해해보보상상보보험험법법  개개정정안안

55..  기기타타  직직업업성성암암  산산재재신신청청시시  절절차차적적  개개선선방방안안

① 임상의사의 산재보험초진소견서 작성 거부에 대한 개선 절실함

② 산재청구시 공단지사의 사업주의견서 및 문답서의 사전송부 필요함

③ 역학조사(전문조사)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절차 없이 사전송부 필요함

④ 산재결과 통지 후 역학조사결과서의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절차 없이 사전송부 필요함

⑤ 산재결과 통지 후 역학조사결과서에 대한 정보공개시 사업주 의견을 묻는 절차의 신설은 

부당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재난·

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

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

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

수활동을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채용 전 그 질병을 앓은 경우는 

제외한다)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

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

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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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플랜트 건설현장에서의 직업성 암 실태

1.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직업성 암 실태 
1) 플랜트직종 산재 승인 현황  

성명 나이 진단일 병명 근무직종 및 현장 근무 경력 진행경과

이OO 만61세 2016 폐암 제관공(제철,화학,발전)30년간 근무 산재승인

이OO 만59세 2017 폐암사망 용접공(제철,화학,발전)25년 근무 산재승인

이OO 만64세 2016 폐암사망 용접공(제철,화학,발전)25년 근무 산재승인

유OO 만51세 2016 폐암 보온공(제철,석유화학) 20년 근무 산재승인

이OO 만64세 2018 폐암사망 보온공(제철,석유화학) 20년 근무 산재승인

김OO 만62세 2019 백혈병 배관공(15년간 각종 제철단지, 석유화학)근무 산재신청

김OO 만65세 2020 대장암 비계(제철,석유화학,발전소)25년간 근무 산재신청

천OO 만60세 2020 백혈병 기계공(제철,석유화학,발전소)30년간 근무 산재신청

김OO 만60세 2021 폐암 비계공(제철)등 21년간 근무 산재신청

2) 재해자 증언과 현장에서의 문제점 
" 제대로 된 보호장구나 마스크 지급이 전혀 없었다. 맨손으로 마스크 없이 먼지가 많은 
화성공장이나 소결공장에서 일하고 나면 늘 피로감을 느꼈다. 휴일날 아무리 푹 쉬어도 
항상 피곤했다. "

" 현장의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다. 현장의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어
떤 위험이 있는지 들은 적 없다. "

"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컨테이너도 없이 식사를 해야 했다. 탄가루가 현장 곳곳에 
날려 도시락 위에 내려 앉아 늘 뚜껑을 덮고 밥을 먹어야 했다. "

위 발언들은 현재 직업성 암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의 현장 증언이다. 발
언에서 나온 것처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작업환경은 노동자 그 중에서도 건설노동자에
게 더욱 열악했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보호장구 지급과 MSDS를 비치하고 있으나 형식적에 그치고 있다. 먼저 보호장
구는 비용의 문제로 제대로 된 마스크 지급도 꺼리는 것이 현재 실태이다. MSDS도 현



장 곳곳에 비치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 중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교육은 작업 전 교육 이수 서명으로 대체하고 있다. 

3) 산재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은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며 고용불안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상시적으
로 겪고 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늘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데 암 환자들의 고충
은 더욱 심각하다. 재해자들은 직업성 암 발병이 되면 치료를 위해 일을 그만두게 되고 
민간 보험이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당장 생계곤란을겪게 된다. 이를 더욱 가
중시키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지연이다. 직업성 암의 경우 수 년이 걸리는 
것이 노동자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고 오랜 기간 산재 절차 진행의 부담을 느껴 산재 신
청조차 기피하고 있다.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단기간 근무와 입사 퇴사를 반복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
무기록 확보가 다른 직업에 비해 어려운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일용근로내역서로 최
대한 확보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누락된다. 또한 
2004년 이전 자료는 전산화 되지 않아 70~90년대 근무하였던 고령 건설 노동자의 근무
기록 자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회사의 비협조로 인해 회사 자료들을 확보하
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2. 대안과 개선 방안 
1)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 
무엇보다 추정의 원칙의 적용 확대가 절실하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최근 포스코 폐암 
산재 승인도 90일이 걸렸다. 90일만에 승인받은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지금 노동자의 
현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산재처리절차의 개정과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로 산재 처리 기
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고통받는 재해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조합 노동자 참여권 확대 

모든 사고와 질병은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직업성 암 환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기 위
한 건설현장 개선이 절실한 이유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이윤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과 노동자의 기본적이며 당연한 요구들도 회피하거나 묵살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
되지 않은 노동자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참여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
원회나 노사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그 실태와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사측 임의 구성과 진행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적극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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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속속  주주얼얼리리  노노동동자자  직직업업성성암암  실실태태와와  개개선선방방안안
                                  

김정봉 금속노조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 분회장

11..  주주얼얼리리  노노동동자자  안안전전과과  건건강강  ””일일터터의의  습습격격””

서울 도심 종로에는 주얼리 공장 700개 이상과 1만 명에 가까운 주얼리 노동자가 존재한

다. 주얼리 노동자들은 건강문제와 열악한 노동 현실을 호소했고 사회적으로 조명받지 못

했던 주얼리 노동자들의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주얼리 산업은 1970년대 종로. 익산. 부산. 대구를 밀집단지로 자리 잡아 왔으며 익산 주
얼리 단지에서 근무하던 주얼리 1세대 노동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혈액암과 백혈병으
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미 수백 명의 노동자가 진폐증에 시달리고 있다.
관리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확인 없는 작업환경측정, 시행되지 않는 건강검진 등 우려
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 kbs9시뉴스 “주얼리노동자,화공약품 노출에도 건강검진은 그림의 떡” 
· 한계례 1면 “화려한 금반지 뒤 세공사는 깍여 나갔다,”  
· 오마이뉴스 “귀금속에 가려진 노동자들. 유해물질로 제조 건강.안전 위협”
· sbs8시뉴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유령노동자” 
· kbs시사기획 창 “ 일터의 습격 ” 직업성 암 추적  2021.1.31

          ○○  11차차  진진폐폐증증  //  주주얼얼리리  11세세대대  노노동동자자

          ··  경력 30년~40년 1세대 보석연마 주얼리 노동자 
       진폐증 혈액암 발생
     · 7인 전원 진폐증 확인
     · 3인은 진폐증과 림프종 암으로 림프암이 유독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인 중 2인은 진폐증과 신부전 등 건강문제가 확인 
 
     ○ 22차차  진진폐폐증증  3300여여명명  전전남남  화화순순고고려려병병원원  집집단단  치치료료  
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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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얼얼리리  노노동동자자  안안전전보보건건실실태태

  ‘‘숨숨겨겨진진((그그림림자자))  노노동동--노노동동자자’’  ……  법법의의  보보호호를를  받받지지  못못하하는는  상상황황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산업재해, 유해물질 등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고 금속 분진이 날리는 작업환경

은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지만 

특수건강검진 실행률은 극히 일부인 3.6%이며 작

업환경측정 시행 사업장도 5.6% 불과하고 산업안

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찾기조차 어려웠다.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조차없으며 

퇴직금 미지급율도 55.1%로 절반 이상이다.

또한, 72%가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연장근로

수당도 70.6%가 미지급되는 현실이다.

이처럼 주얼리 업계에서는 거대한‘숨겨진(그림자) 
노동자’ 집단이 법과 안전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구조화되어 온 것이다. 

  <<  22001188년년  노노동동청청  주주얼얼리리  관관련련  통통계계  자자료료  >>

△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장 3,271개 중 529개(16.1%), 종사자 7,635명 중 1,849명(24.2%)만 
고용보험 가입 → 83.9%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 최근 5년(’13 ∼ ’17년) 동안 신고사건 884건 발생(종로구 61.4%, 중구 17.3% 차지)
  ＊사건 추이: ’13년 130건 → ’14년 188건 → ’15년 159건 → ’16년 157건 → ’17년  250건

△ 최근 5년(’13∼’17년) 동안 36개 사업장 감독 결과, 30개 사업장(83.3%)이 법 위반 

△ ‘17. 3월 귀금속 제조 사업장 14개소 산업안전감독 결과, 6개 사업장이 법 위반(메틸알콜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장환경 측정 미실시)

△ 귀금속 관련 사업장의 83.9%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각종 정부지원제도 활용
이 원천적으로 불가능(’17년 서울지역 시간제전환 지원 사업장 453개소 중 주얼리 
사업장은 20개소 불과)  

22..  주주얼얼리리  노노동동자자의의  안안전전과과  건건강강은은  어어떻떻게게  위위협협받받고고  있있는는가가??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힌번도 제대로 측정된적 없어...“

각종 화공약품으로 가득한 주얼리 공장.청산가리 독한 세척 물질 등 관리되지 않는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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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로주얼리 노동자들이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작업시 사용하는 화학약품에 대해서 모르거나 이해도 부족에 따른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분진, 소음, 고온에 따른 만성적 호흡기 질환과 난청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앉아서 일하
고 반복적인 작업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상
담 결과를 봤을 때 목, 어깨, 손목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세밀한 작업과 밝은 조명 등으로 인한 안과 문제도 있다.

관리 되지 않는 청산가리 음독으로 생을 달리한 노동자의 모습이 kbs 9시 뉴스로 전달됐
다. 관리되지 않는 화공약품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협이 되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서울 주얼리 업체들은 더 작은 10인 미만 규모의 업체가 많고 사업주들의 인식이 낮아 
노동자들은 유해물질을 다루면서도 의무인 교육과 자료 특수건강검진(3.6%)은 꿈도 못 꾸
는 상태다.

더 이상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산업을 유지할 수는 없다

<<  주주얼얼리리  제제조조업업체체에에서서  노노출출되되는는  화화학학물물질질별별  건건강강유유해해성성  >>

33..  노노동동자자((노노동동조조합합))가가  참참여여하하는는  노노동동안안전전실실태태  조조사사와와  개개선선  사사업업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등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 예비조

사 단계부터 노동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신뢰성 있는 측정값을 얻을 

수 있고 현장 노동자들의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노동자가 느끼기에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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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산산업업안안전전  문문제제에에  관관련련한한  인인식식  제제고고,,  소소통통  창창구구  마마련련이이  필필요요하하다다..

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사업주의 68.6%가 안다고 응

답한 반면 노동자는 55.7%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가 있다. 

최근 1년 간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5.6%에 불과하고 그나마 측정결

과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다. 

주얼리산업 전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쓰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이에 대해 알고 싶어 했으

며, 사업주들은 측정 대상 물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에 나와 있는 교육이 현실

적으로 힘들다는 사업주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선택이 아니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주얼리 노동자들에게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려야 하고, 취급 방법을 알려야 한다. 

4대보험 가입률이 낮다보니 노동자들 스스로도 일하다가 아프고 다치면 조용히 처리하거

나 참고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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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도도체체  노노동동자자의의  산산업업재재해해  인인정정  투투쟁쟁

11..  직직업업성성  암암  문문제제의의  인인식식을을  위위한한  시시도도

○ 직업성 암 문제는 거대한 빙산과 유사함

○ 현재 확인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일부에 불과 (발제문)

○ 직업성암환자 찾기운동은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시도

○ 직업성 암 문제의 전체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클 것

○ 반올림 집단산재신청 경과

 2007년 6월 1일 고 황유미 유족 첫 산재신청

 1차 집단 산재신청 2008년 4월 28일 / 박지연 등 4인

 2차 집단 산재신청 2010년 5월 13일 / 고 주교철 등 5인

 3차 집단 산재신청 2010년 7월 23일 / 오상근 등 3인

 4차 집단 산재신청 2011년 6월 29일 / 김미선 등 2인

 5차 집단 산재신청 2012년 10월 16일 / 김기철 등 5인

 6차 집단 산재신청 2013년 7월 23일 / 손경주 등 10인

 7차 집단 산재신청 2014년 1월 27일 / 강OO 등 3인

 8차 집단 산재신청 2014년 10월 28일 / 김윤정 등 19인

 9차/10차 집단 산재신청 2015년 3월 2일, 31일 / 신효선 등 7인

 11차 집단 산재신청 2015년 10월 29일 / 조은주 등 7인

 12차 집단 산재신청 2016년 12월 26일 / 신정훈 등 5인

 13차 집단 산재신청 2017년 10월 31일 / 정은규 등 5인 

 14차 집단 산재신청 2019년 3월 4일 / 고 임한결님 등 14인

1차 집단신청 현재

산재신청자 5 (4+1) 156

산재신청 상병 1 (백혈병) 33

산재인정자 0 70

산재인정 상병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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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올올림림  산산재재신신청청  상상병병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 다발성골수종 / 골수이형성증후군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

증) / 재생불량성빈혈 / 유방암/ 뇌종양 (뇌육종) / 폐암 / 갑상선암 / 난소암 3명 / 종

격동암 / 임신성 융모성 종양 (불임) / 골육종 / 대장암 / 신장암 / 췌장암 / 흑색종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 전신성홍반성루프스 /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 

전신성경화증 / 신부전증 / IGA신증 / 웨게너씨육아종 / 파킨슨병 / 원발성경화성담

관염 / 다발성근염 / 섬유근육통 / 확장성심근병증 / 신경섬유종

피부질환 / 우울증 / 방사선노출

○○  반반올올림림  산산재재인인정정  상상병병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 재생불량성빈혈 / 뇌종양 (뇌육종) / 유방암 / 난소암 / 폐

암 /  성경화증 / 루푸스 / 전신성경화증 / 시신경척수염 / 불임 / 방사선노출 / 우울

증 / 피부질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반도체 집단 역학조사 결과

: ATK / 페어차일드 / KEC / DB하이텍 / SK하이닉스 / 삼성전자 노동자 대상

=> 암질환들의 원인은 현재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클린룸 내의 위험 요인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함 (2019년 연구)

2009년 연구 2016년 연구 2019년 연구

연구대상 연도 1998~2005(6) 1998~2012(3) 1998~2015(6)

전체 암 발생 215 1224 3442

전체 암 발생비 0.75(0.65-0.86) 1.28(1.23-1.44)
1.11(1.07-1.14)

1.10(1.07-1.14)

전체 암 사망 51 155 1178

전체 암 사망비 0.43(0.32-0.57) 0.60(0.51-0.71)
0.63(0.57-0.70)

0.73(0.66-0.80)

림프조혈기계 암 발생 33 69 207

림프조혈기계 암 

발생비
1.14(0.78-1.60) 1.06(0.82-1.34)

1.12 (0.98-1.29)

1.25 (1.09–1.43)
림프조혈기계 암 사망 12 31 71

림프조혈기계 암 

사망비
0.81(0.42-1.42) 1.06(0.72-1.50)

1.12(0.87-1.41)

1.34(1.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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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직업업성성  암암  문문제제의의  인인정정을을  위위한한  싸싸움움  

○○  엄밀한 과학적 입증은 현실의 직업성 암 사례에서 대부분 불가능함

: 유해요인의 경우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영업비밀 / 연구부족)

: 노출량의 경우 서류상 낮다고 나옴 (작업환경측정의 한계)

: 상병의 경우 암의 원인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음  (지식의 한계)

+ 상당한 노출기간 / 적절한 잠복기 / 개인적 요인 및 가족력 없음 / 과거 기억 및 

확인 가능 등등...

○○  한혜경님 산재 역학조사 보고서 결론

① 근로자 한혜경은 1995년부터 약 6년 간 삼성잔자 기흥공장 LCD사업부에서 근무

하였고, 근무 시작 후 10년 후인 2005년 뇌종양 (상의세포종, ependymoma)로 진단되

었는데, ② 작업 중 솔더크림에 포함된 납과 주석, 그리고 플럭스, 이소프로필알콜 

등의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으나, ③ 현재까지 뇌뇌종종양양의의  뚜뚜렷렷한한  발발암암요요인인이이  밝밝혀혀진진  바바  

없없고고, ④ 일부 연관성이 인정되는 납의 경우 그그  노노출출  수수준준이이  발발암암을을  일일으으킬킬  정정도도로로  

높높지지는는  않않았았을을  것것으로 추정되어, 한혜경의 뇌종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  2019년 산보연 집단 역학조사 보고서 

 “그 밖에 현재 발암성이 알려지지 않은 요인들 또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복합적 

효과가 암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반도체 제조공정의 암암  발발생생  위위험험의의  

영영향향요요인인에에  대대해해서서는는  아아직직  미미지지의의  영영역역이이  많많을을  것것으으로로  생생각각됨됨”

○○  직업성 암에 대해 산재 인정기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 반올림 대법원 판례로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됨. 이에 따라 직업성 암 인정률 상당히 높아짐 (2018년 공단 

승인률 73.5%)

: 그러나 여전히 직업병 입증은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인정사례가 없는 산업/공정/업

무/질병 등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매우 높음

: 직업성 암에 대한 사회적 지식의 한계를 감안할 때, 직업성 암은 인과관계가 아닌 

가능성(예를 들면 발암물질 에의 노출)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직업성 암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려면, 산업/공정/업무/질병/개인력 등 다양

한 상황에서 직업성 암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이 좀 더 드러나야 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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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두3867 (2017.8.29.) 다발성경화증 산재인정 판결문

 “위에서 보았듯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

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

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

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

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

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  반올림 불승인 후 소송 진행중 사건

A씨 (반도체 식각공정 / 신부전)

B씨 (LCD 액정공정 / IGA신증)

C씨 (반도체 포토공정 / 파킨슨병)

D씨 (LED 몰딩공정 / 파킨슨병)

E씨 (반도체 검사공정 / 파킨슨병)

F씨 (LCD 모듈공정 / 골육종)

G씨 (반도체공장 가스감지기 설치업무 / 백혈병)

H씨 (반도체 화학물질 재처리업무 / 대장암)

I씨 (반도체 등 전기선로 설치업무 / 백혈병)

J씨 (반도체 조립공정 / 재생불량성빈혈 / 근무기간 1년 3개월)

○○  직업병 확인/인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 필요

: 피해자/동료를 통한 위험상황 등 확인

: 다양한 위험상황 가능성 확인 연구 / 유해요인 조사 / 집단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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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씨씨  증증언언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가 있기

는 하나, 실제 착용할 용도가 아

니라 구색맞추기 용도임. 방독마

스크를 착용하고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없고, 

보호구에 대한 후속관리도 없었

음.”

“클리닝 작업에 사용한 와이퍼

(세척용지)에는 PR과 신나가 묻

어있어 냄새가 났음. 특히 와이

퍼 수거함에 뚜껑이 없어 냄새

가 많이 났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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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반반올올림림의의  계계속속되되는는  도도전전

○○  반올림은 14년 간의 활동으로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해왔음

○○  반올림 또한 드러나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것 뿐 아니라, 여전히 드러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음

   : 새로운 공정 (OLED) / 새로운 업무 (청소) / 새로운 질병 (2세질환)

   : 하청업체 (스크러버) / 소규모 사업장 (PCB)

 

○○  아픈 아이 낳은 반도체 노동자들…"엄마가 미안해" (JTBC / 2020.07.16.)

김은숙님 / 2세 선천성거대결장

김희정님 / 2세 신장 결손 및 IGA신증 등

○○  삼성 청소노동자 "화학물질 노출돼 암 걸려"…집단 산재신청 (JTBC / 2020.07.28.)

A씨 / 유방암

손윤화님 / 유방암

C씨 / 췌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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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직업성암 발생부위와 관련된 작업목록_노동환경건강연구소(version 1.0)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발암물질목록(IARC Monographs Volumes 1–128, Last 

update: 27 November 2020)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암발생 부위와 관련있는 작업을 분류한 

것임. 따라서 직업성암 가능성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당되는 발암물질의 사용여부, 노

출수준, 노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임.  

1.신체부위 2.관련암 3.관련 작업

호흡기계

폐암, 기관지암, 

,폐악성신생물,  

폐악성종양

용접작업

광산(석탄,석회석,귀금속,암석 등),시멘트,레미콘,석탄발전소,연탄공장

조선소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라돈가스

도장, 방청, 방수 작업

페인트 공장

도금작업, 합금작업

주물공장

벽돌공장

금속 가공 작업(절단, 연마, 가공 등) 

제철, 제강, 철강공장, 아스팔트 포장, 지붕 방수작업 

건설, 건축, 인테리어 작업 

석면공장, 석면광산, 배관, 보일러, 자동차 브레이크, 슬레이트, 조선

소, 건물철거,  석고보드 생산 작업등

환경미화원

알루미늄 생산 작업

고무공장, 타이어공장, 튜브공장

플라스틱, 섬유공장

미세먼지 노출작업(디젤연소가스, 실내 목재연소 등)

쓰레기 소각, 보일러 및 굴뚝청소 작업

농약제조 및 살포작업

무기산을 이용한 세척작업

유리 제품 관련공장

탄소전극제조 작업 

실내에서 목재를 태우는 작업

인쇄작업

중피종

(흉막과 복막)

석면공장,  석면광산, 배관, 보일러, 자동차 브레이크생산 및 수리, 슬

레이트, 조선소, 건물철거, 각종 석고보드 취급 작업

석면 대체용 기타 광물 섬유 제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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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작업

비강암, 부비동암

목재가공

도금작업

가죽 공장

방사선노출작업

직물제조작업

금속 가공 작업(절단, 연마, 가공 등) 

후두암

(산)세척작업

석면공장, 석면광산, 배관, 보일러, 자동차 브레이크생산 및 수리, 슬

레이트,  조선소, 건물철거, 각종 석고보드 취급 작업

니켈도금, 특수강 합금, 스테인레스 용접. 특수강 가공 작업등 

고무공장, 타이어공장, 튜브공장

　 　 　

조혈기계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골수

이형성증후군,골수

섬유화증,재생불량

성빈혈

도장작업, 페인트공장

석유화학공장

병원 종사자(소독작업, 항암제 조제, 혈액 취급업무, 임상병리 고정액 

사용  등 

고무공장, 타이어공장, 튜브공장

코크스 제조공장, 아스팔트 포장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금속 가공 작업(절단, 연마, 가공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인쇄작업

방청작업

장례식장 종사자(시신 방부처리 )

실험실 작업

농약살포 및 제조작업

반도체공장

전자파노출작업

쓰레기 소각작업

소방관

드라이크리닝 용제, 프레온가스 생산 등

플라스틱 제조공정

　 　 　

비뇨기계 방광암 도장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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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작업, 염색작업, 이발사, 미용사

비소 노출(합금, 반도체, 납축전지, 농약, 방부제 사용 등)

고무공장, 타이어공장, 튜브공장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알루미늄공장

아스팔트 포장, 방청작업, 코크스생산, 지붕 방수

보일러수리, 굴똑청소

직물생산작업

세탁업

굴뚝 및 보일러 청소

디젤엔진 배기가스 노출

신장암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세척작업, 도장작업, 석유정제 작업, 인쇄작업

용접작업

베터리제조, 도금작업, 안료 제조,제련, 금속 용해 및 정련작업

비소 노출(합금, 반도체, 납축전지, 농약, 방부제 사용 등)

소방관

석면공장, 석면광산, 배관, 보일러, 자동차 브레이크생산 및 수리, 슬

레이트,  조선소, 건물철거, 각종 석고보드 취급 작업

후라이펜, 금속, 종이 등 코팅작업

　 　 　

유방 및 

생식기

유방암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농약살포 및 제조작업

야간교대근무

병원 종사자(중앙공급실 소독작업, 약제작업)

변압기, 축전기의 절연유, 윤활유, 가소제, 도료 , 기타 절연제품 제조

작업

난소암

석면공장,  석면광산, 배관, 보일러, 자동차 브레이크생산 및 수리, 슬

레이트, 조선소, 건물철거, 각종 석고보드 취급 작업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탈크 생산작업

전립선암

소방관

농약살포 및 제조작업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베터리제조, 도금작업, 안료 제조,제련, 금속 용해 및 정련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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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노출(합금, 반도체, 납축전지, 농약, 방부제 사용 등)

고무공장, 타이어공장, 튜브공장

고환암

농약살포  및 제조작업(DDT)

소방관

후라이펜, 금속, 종이 등 코팅작업 

아크릴섬유,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생산

합성피혁공장

　 　 　

　

간암, 담관암

병원 종사자(혈액취급)

플라스틱 성형

비소 노출(합금, 반도체, 납축전지, 농약, 방부제 사용 등)

농약살포 및 제조작업(DDT)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세척작업, 페인트제거, 인쇄작업, 도장작업, 석유정제 작업

변압기,축전기의 절연유,윤활유,가소제,도료,기타 절연제품 제조작업

곡물저장

대장암,직장암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석면공장, 석면광산, 배관, 보일러, 자동차 브레이크생산 및 수리, 슬

레이트,  조선소, 건물철거, 각종 석고보드 취급 작업

야간작업

위암

고무공장, 타이어공장, 튜브공장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석면공장, 석면광산, 배관, 보일러, 자동차 브레이크생산 및 수리, 슬

레이트,  조선소, 건물철거, 각종 석고보드 취급 작업

도장작업, 페인트공장, 납전지, 안료, 도료, 납도금, 잉크, 도자기생산

(유약)

식도암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고무공장, 타이어공장, 튜브공장

세탁소, 탈지 공장

췌장암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불특정소화기 방사성  요오드 취급

　

기타 부위 피부암, 흑색종

야외작업자

태닝작업

변압기, 축전기의 절연유, 윤활유, 가소제, 도료 , 기타 절연제품 제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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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노출(합금, 반도체, 납축전지, 농약, 방부제 사용 등)

정제 안 된 광물유,쉐일유 취급

아스팔트 포장, 방청작업, 코크스생산, 폐침목 작업

보일러 및 굴뚝 청소 작업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뇌종양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전자기파 노출

갑상생암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안암(눈암)

용접작업

야외작업자

태닝작업

다발성암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농약살포 및 제조

제약 업무

쓰레기소각, 고엽제 살포 작업

연조직

쓰레기소각, 고엽제 살포 작업

변압기, 축전기의 절연유, 윤활유, 가소제, 도료 , 기타 절연제품 제조

작업

침샘암 방사선사,  비파괴검사, 항공기승무원, 원자력 발전소

인두암

석면공장,  석면광산, 배관, 보일러, 자동차 브레이크생산 및 수리, 슬

레이트, 조선소, 건물철거, 각종 석고보드 취급 작업

인쇄작업

비인두암
장례식 종사자,금속가공,  방청, 인쇄작업

목재가공 작업

입술암 야외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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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MBC기자 손해배상청구 소장에 제시한 포스코 주장에 대한 반론자료

○○  포포스스코코는는  롤롤  연연마마과과정정에에서서  사사용용하하는는  세세척척제제  및및  윤윤활활유유는는  건건강강에에  전전혀혀  문문제제가가  없없다다고고  

주주장장하하고고  있있다다..    

포스코는 롤숍에서 사용하는 세척제로 90년대 중반까지는 경유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는 다른 세척제를 사용했다고 하며,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다.

① 국내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수용성 절삭유(MWF)에는 녹을 방지하고 수소이온농도

(pH)를 일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에탄올아민(ethanolamine, EA) 류가 함유되어 있다. 따

라서 절삭유는 20여 가지 이상의 복합화학물질이 혼합된 물질이고 발암성, 피부질환, 호

흡기계질환을 초래하는 위해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유해물

질 정보는 실제 회사가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물

질 정보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절삭유 종류별 발암물질인 아민류 농

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우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또한 이

러한 물질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 이어

서 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현재로서는 절삭유 원액 자체에 함유된 독성물질을 알 수도 없고(실제 제품 원액에 대

해 성분 분석을 해야 함), 기존 연구 들을 참고하면 제공된 정보도 신뢰할 수 없지만 여

러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할 때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절삭유를 이용하여 롤을 연마할 때는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진 적

이 없지만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절삭유 자체 혹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2차 물질들

이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다3).

이러한 이유로 2001년에 미국정부산업위생사협회(ACGIH)는 절삭유 미스트를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A2)로 간주하고 있다. 이미 2016년 국내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

1),2) 이권섭 등(2005). 수용성 절삭유(Water-Soluble Metalworking Fluids)에서 분석한 MEA, DEA, 

TEA의 농도 분포 특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정확성 평가.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15권 제1호

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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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루게릭 환자의 경우 윤활유 노출률은 3배 이상, 세척제 노출률은 4배 이상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4). 윤활유와 세척제 성분은 압연공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

이다.

○○  포포스스코코는는  코코크크스스  공공정정에에서서  배배출출되되는는  발발암암물물질질은은  노노출출기기준준  이이하하로로  전전혀혀  문문제제되되지지  않않는는

다다고고  주주장장하하고고  있있다다..  

포스코는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근간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다.  

① 작업환경측정 항목(2020상반기 화성부 3코크스 공장)을 보면 발암물질과 관련된 유해

인자는 석탄분진, 벤젠, 특수다환방향족탄화수소로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과 유리규산(석영), 기타 비소 등과 같은 발암물질이 측정되지 

않았다. 특히, COE와 유리규산은 제철소의 암발생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암물질이다. 

특히,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은 벤젠과 특수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을 포함한 수

십 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함유 되어 있어 이를 개별물질이 아닌 일종의 발암물질 집합체

라고 할 수 있는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로 규정하고, 많은 저명한 국제기관들이 혈액

암, 방광암, 폐암, 신장암, 전립선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확정하고 있다(세계보건기

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환경 환경보호국(EPA), 미국 보건복지부 독성물질관리프

로그램(NTP), 미국질병관리청 산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미국산업안전보건청

(OSHA), 유럽연합(EU) 등). 

그러나 포스코는 이러한 유해물질들은 측정하지 않고 법적인 항목만을 측정하여 암발생 

위험성을 저평가하고 있다.  

② 포스코는 2020년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근거로 유해물질 농도가 노출기준 대비 현저

히 낮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보 양보하여 현재시점에서는 측정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그러나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유리규산과 COE는 측정하지 

않음) 암발생은 과거 10~40여 년 전에 노출된 유해물질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측정 결과로 암발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어느 누구도 받아드릴 수 없는 일방적 주장

에 불과하다. 

4) 김인아 등(2016). 만성퇴행성질환 환자-대조군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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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년 전과 30년 전 외부 전문가에 의해 측정된 코크스 공장의 COE 농도는 1990년

에 측정된 결과5)는 평군 15.31~32.01 mg/m3,1999년에 측정된 결과6)는 평균 0.31 mg/m3으

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허용기준인 0.15mg/m3을 3배~최고 213배를 초과하는 고농도 

수준임이 이미 학계를 통해 발표된 바 있다.

③ 포스코는 직업성암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

로 한 암발생 역학조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

에 불과하다. 실제 외국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코크스로 상부 호퍼에서 15년 이상 근무 

한 경우 폐암발생률 16배 높고7), 그 동안 수많은 국제연구기관들이 코크스오븐배출물질

과, 유리규산, 그리고 비소, 니켈 등의 물질들을 발암물질로 지정한 관련 문헌들을 참고한

다면 제철소의 직업성암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객관적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COE가스가 노동자에게 노출될 수 없고, 직업성암이 문제되지 않

는다는 포스코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포포스스코코는는  스스테테인인레레스스  공공장장의의  경경우우  납납에에  노노출출되되지지  않않는는다다고고  주주장장하하고고  있있다다..

포스코는 스테인레스(STS) 제품에는 현재까지 납이 검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다. 

문제는 생산된 스테인레스 제품이 아니라 STS 생산을 위해 원료로 사용하는 고철에 함유

된 납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납 농도이다. 고철은 폐유, 폐페인트, 

석면, 중금속 등의 이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고철을 다루는 

노동자나 공장 주변의 수질과 토양오염 문제로 관련법에 의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을 정

도다. 이러한 문제로 해당업체와 환경부와 잦은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8).

실제 국내 고철의 재활용 과정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납 고노출 사례가 보고

5) 백남원 등(1993). 코크스제조공장에서 탄화시간과 시료채취방법에 따른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발생에 관한 연

구. 한국산업위생학회지 제3권 제1호. 

6) 권은혜 등. 코크스오븐 작업자들의 코크스오븐배출물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노출에 관한 연구.한국산업위생

학회지 제10권 제2호

7) Carol K. Redmond(1983). Cancer Mortality Among Coke Oven Workers.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 52, pp. 67-73,

8) 환경부 자원재활용과(2011). 환경부 보도 해명자료(2011.8.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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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정도이다. 한 철강업체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유소견자 12명 중 

4명에서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사례도 있다. 또한 공기 중 납 농도 측정 

결과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높은 농도였다. 또한 조사 대상 근로자 12명의 의학적 평가 결

과를 보면 압연 부서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혈중 납 농도가 직업적 유소견자 기준(40 μ

g/dl 이상)과 요관찰자 기준(30 μg/dl 이상)을 모두 초과할 정도로 높은 납 오염을 보여주

고 있다9).

외국에서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제철소 압연공정 노동자들에서 마비증상이 있는 사람들

의 혈액, 소변, 두피, 모발 샘플에서 비소, 카드뮴, 납, 망간 및 아연의 농도를 측정한 결

과 대조군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신

경세포의 퇴행적 변화에 영향을 주어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라고 결론을 내리

고 있어 루게릭병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10). 

또한 국내에서 연구된 결과를 보면 루게릭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윤활유 노출률은 3배 

이상, 세척제 노출률은 4배 이상, 납 노출률은  5배 이상 높게 나타나 이들 물질과 루게

릭 발생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11). 윤활유, 세척제, 납 성분은 압연공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다.  

포스코가 주장하는 것처럼 STS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결과에서 납이 검출되지 않는

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품에 함유된 납을 얘기하는 것이고 작업자에게 

문제되는 것은 고철에 포함된 납이 포함된 고철을 전기로로 투입하는 과정, 전기로 용해

과정, 압출하는 과정에서 분진상태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러

나 포스코의 주장에 의하면 이와 같은 작업자의 납 노출 가능성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포포스스코코는는  고고로로가가스스((BBFFGG))  성성분분에에  중중금금속속이이  포포함함되되어어  있있지지  않않다다고고  중중장장하하고고  있있다다..  

포스코는 가스청정설비인 집진기로 처리하고 있어 고로가스(BFG)가 노동자에게 미칠 가

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다.

9) 구본학 등(2012). 고철 재활용에서의 집단적인 납 고노출 사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제24권 제4호. 

10) Hassan Imran Afridi 등(2011). Levels of Arsenic, Cadmium, Lead, Manganese and Zinc in Biological 

Samples of Paralysed Steel Mill Workers with Related to Controls. Biol Trace Elem Res (2011) 

144:164–182

11) 김인아 등(2016). 만성퇴행성질환 환자-대조군연구.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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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가스(BFG)에서 주로 아연, 납, 크롬, 니켈, 수은, 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 혹은 내분비 

교란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로에 투입되는 소결에

는 크롬이  50~340mg/kg, 니켈이 10 mg/kg, 아연이 1~21mg/kg, 납이 1~8mg/kg, 카드뮴이 

0.5mg/kg 이하, 그리고 코크스에는 크롬이  29~30mg/kg, 니켈이 16~17mg/kg, 아연이 

9~11mg/kg, 납이 7mg/kg. 카드뮴이 0.5mg/kg 이하 함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 있는 고로에서 3년 동안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13)에 따르면  

니켈과 크롬은 대부분 (>84 %)이 금속 상태로, 수은과 카드뮴은 주로 상부 가스 분진 (>87 

%)을 통해 배출되어 잔류물에 축적되며, 기타 아연과 납의 경우 주요 배출 경로는 매우 

다양하여 공정 조건에 따라 배출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미국철강협회에서 만든 고로가스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면14), 

유럽연합(EU)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고로가스가 불임 또는 태아에게 손상

을 줄 수 있는 1급 생식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을 통해 심장

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12) https://pubs.acs.org/doi/pdf/10.1021/acs.iecr.6b00617

13) https://pubs.acs.org/doi/full/10.1021/acs.iecr.5b03442?src=recsys )

14)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BLAST FURNACE GAS Safety Data Sheet (SDS). USS IHS No.: 

IHS 8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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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포스코 노동자 산재인정 직업성•환경성암119 보도자료

포포스스코코  직직업업성성암암  집집단단산산재재신신청청자자  최최초초  승승인인!!  

포포스스코코  직직업업성성암암  전전수수조조사사와와  안안전전보보건건진진단단  즉즉각각  실실시시하하라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가 지난해 12월 14일 근로복지공

단에 접수한 포스코 집단산재신청 중 첫번째 승인사례가 나왔다. 지난주인 2월 22일 근로

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탄계 수송반에서 29년간 근무한 바 있는 정OO 

노동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 

 직업성암119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권동희 노무사)이 제공한 근로

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재해자는 약 29년간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 흄,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현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석탄분진이 상당정도 측정되며, 과거의 작업환경과 보호

구 착용 관행을 유추해볼 때, 재해자의 질병에 작업환경이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포스코 산재승인 사건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는 포스코 사업장 직업성암관련 4번째로 산재 승인된 사건이며 지난해 12월 이후 직

업성암119가 진행한 1⦁2차 집단산재신청 21건 중 첫 번째 승인사례이다.

포스코는 10년간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중 직업성암관련 신청

은 단 4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승인은 3건이었다. 

<표1> 10년 간(2010년~2019년) 포스코 직업성암 산재신청 현황(총4건)_직업성암119

구분 2015년 2017년 2018년 총계

건수 1건 2건 1건 4건

승인여부 백혈병 불승인
악성중피종 승인

혈액암 승인
악성중피종 승인

승인 3건

불승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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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포스코 노동자의 특별성 폐섬유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한 석탄분지 뿐만 아니라 흄 및 석면 노출까지 업무상 인과관계가 

최초로 인정된 만큼 산재신청이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업

성암119를 통해 산재신청하거나 준비 중인 폐섬유증 포스코 노동자는 총 3명이다.

셋째는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사실상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정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지 2달여 만에 산재판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산재처

리기간이 너무 길어(평균 140일) 노동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외의 

결과였다. 인과관계과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철소 코크

스 공장과 폐질환(폐암) 발생 사건은 역학조사도 필요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인되

는 사례가 계속 될 것이다.

넷째는 포스코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서 포스코는 사업주 의견을 통해 분진 노출 기준(5mg/㎥) 미만인 

0.0445~2.662mg/㎥에 불과하여 안전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1994년도~2001

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에도 석탄분진이 상당정도 측정된다

는 사실에서 그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안전하다는 포스코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직업성암119는 이번 산재승인을 접하여 포스코에 다시한번 요구한다. 

포스코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직업성암119가 계속 요구

하고 있는 사업장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개선대책을 조속히 실시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포스코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보건진단 실시와 직업성암 대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직업성암119는 3월 10일 ‘우리나라 직업성암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통해 직

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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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1⦁2차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현황(총 21건)_직업성암119

구분 성명 나이 진단일 병명 현장/작업 비고

1 김OO 만60세 2016 폐암 포항 포스코 산재승인(2021.3.22)

2 정OO 만69세 2019 폐섬유증 포항 포스코 산재승인(2021.2.22)

3 이OO 만64세 2017 폐암 포항 포스코

4 이OO 만61세 2018 폐암 포항 포스코 

5 우OO 만67세 2020 폐암 포항 포스코 

6 박OO 만64세 2016 루게릭병 포항 포스코 

7 이OO 만68세 2016 루게릭병 포항 포스코 

8 안OO 만65세 2017 폐섬유증 포항 포스코 

9 천OO 만58세 2020 세포림프종 포항 플랜트건설

10 이OO 만56세 2018 방광암 포항 포스코(하청) 심사청구 준비 중

11 김OO 만61세 2012 폐암 포항 포스코(하청)

12 정OO 만77세 2019 폐섬유증 포항 포스코 

13 안OO 만66세 2017 폐질환 포항 포스코(하청) 

14 박OO 만76세 2016 루게릭병 포항 포스코 

15 서 O 만37세 2018 육종암 서울 3D프린터

16 전OO 만43세 2020 육종암 서울 3D프린터

17 오OO 만35세 2019 육종암 서울 3D프린터

18 하OO 만65세 2019 폐암 광주 전기원

19 김OO 만50세 2020 뇌암 광주 전기원

20 송OO 만51세 2020 백혈병 대전 전기원

21 임OO 만56세 2018 백혈병 서울 주얼리 행정소송 준비 중

- 79 - 



- 79 -

포포스스터터  직직업업성성암암  역역학학조조사사없없이이  9900일일만만에에  산산재재인인정정!!
-집단산재신청자 중 2번째이며 폐암으로도 2번째 산재인정-

1.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처음으로 인정됐다. 2021. 3. 16. 근로복지공단 여수지
사는 포스코 포항공장, 광양공장 화성부 선탄계 수송반에서 약 35년간 근무한 노동자 A씨
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통지했다.
지난 3. 11. 개최된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분류한 석면, 비소, 니켈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을 언
급하면서 “신청인은 코크스오븐 공정에서 석탄 수송, 건류, 소화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코
크스 가스,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PAH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결정하였다. 

2. 이번 폐암 사례는 집단산재신청자 중 지난달 산재로 인정된 특발성폐섬유화증 이후 2번째 
승인 사건이며,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 암 산재 인정으로는 5번째 사건이며, 폐암으로는 
2020년 12월 첫 사례 이후 2번째이다. 포스코 직업성 암의 산재현황은 2010년에서 
2020.11월까지 신청은 6건, 승인은 4건(악성종피종 2건, 다발성골수종 1건, 폐암1건)에 불
과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역학조사가 생략된 산재승인 사례로 직업성암 산재처리기간으로는 이례적
으로 90일 만에 결정되었다. 직업성암 평균 처리 기간은 335일이다. 지난달 특발성폐섬유
화증도 평균 산재처리기간 172일에 훨씬 못 미치는 64일 만에 승인된 바 있다.

그만큼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확함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표  11..  22002200년년  업업무무상상질질병병  처처리리건건수수  및및  소소요요기기간간  현현황황((단단위위::  건건,,  일일))__근근로로복복지지공공단단

전체질병 근골격계 뇌심혈관 정신질병 직업성암 기타질병

처리건

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처리

건수

소요

기간

18,634 172.4 9,925 121,4 2,380 132,4 561 209,5 487 334,5 5,281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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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A씨의 폐암 산재신청에 대해 포스코는 근무환경(분진)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법적 노출기준 이하로 안전한 사업장임을 주장했다. 이런 포스
코의 주장은 이전의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사건과 동일한 대응 논리이며, 비과학적·비법리
적인 주장이다. 절차적으로도 공단 여수지사는 사업주인 포스코의 의견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부 규정과 배치되는 위법한 행정을 했다. 

   이에 반해 당해 사건은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직업병, 직업성 
암의 경우 전문조사기관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사례의 경우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재해노동자는 석탄 및 코크스를 운반, 장입, 코크스 소화 등의 업무를 하면
서 석탄분진(결정형유리규산), 코크스 가스, PAH, 석면 등에 노출되었으며, 적절한 보호구
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예전에는 돈육표(돼지고기 교환권)를 회사에서 지급할 정도로 열악
한 작업환경이었다. 

4.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포스코는 매년 4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할 정도로 안
전관리에 소홀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직업병과 직업성 암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관리
는 더 열악했다. 제철산업에는 폐암을 포함한 각종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발생
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과거 작업환경이 열악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로 명
확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 기업인 포스코 노동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포스코의 폐
쇄적인 기업문화 및 배타적 노무관리가 사실상 산재은폐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직업성ㆍ환경성암119는 다음주 3월 24일 우리나라 직업성암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
최해서, 직업성 암 산재신청과 우리나라 직업성 암 실태를 공론화하고 직업성 암 보상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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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4] 직업성암 전국화 방안 워크샵 및 암환차 찾기운동 선포식

○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전국화 방안을 위한 워크샵

- 일시 및 장소 : 44월월  77일일((수수))  1166시시  장장소소  미미정정
- 참가대상 : 119사업에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
- 직업성 암환자 찾기 전국화 사업계획 논의
- 환경성 암환자 찾기 사업을 위한 지역선정 및 추진계획 논의

○ 전국 직업성·환경성 암환자찾기 운동 선포식

- 일시 및 장소 : 44월월  2288일일((수수))  1111시시  광광화화문문
- 암환자찾기119 발족 및 운동 선포식
- 참여단체 발언과 향후 계획발표
- “당신의 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전국 온라인 캠페인

○ 대규모 직업성·환경성암 집단 산재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5월월  2266일일((수수))  1111시시  광광화화문문
- 조직별, 지역별 최소 백단위 암환자 조직, 산재신청자 발언
- 산재신청자 발언 및 산재인정, 법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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